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3 pp. 48-56,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3.48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48

‘유아교사’를 경험한 ‘엄마’의 양육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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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양육지식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영유아 교사를 수행한 경험이 실제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알아봄으로써 이를 통해 예비부모시기에 필요한 양육지식에 관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는 2015년 7월 둘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총 7주에 걸쳐 참여자별로 심층면담 5회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교사 

출신 엄마의 양육과정에서는 대화가 중심이 되고, 아이 방을 유치원 교실과 같이 활동 영역을 준비해주는 환경구성을 중시하

였으며, 내 아이는 달라야 한다는 부담감과 아는 만큼 엄마로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부였다. 이는 경험의 

재창조를 통해 양육과정이 나아갈 방향을 알고 긍정적인 양육을 실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framework to provide the necessary caring knowledge in preparental period 

by analyzing the effects of an experience of being a child-care teacher in a field based on child-care knowledge from 

univers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 in-depth interviews for 7 weeks from July to August, 2015. The results 

showed that mothers who used to be child-care teachers put conversation first in the child rearing process, made a

room environment similar to the activity space in a kindergarten, and evaluated themselves as mothers with a burden

that their children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others. This means that they perform child rearing in a positive way

by re-creating their experience and knowing the child rea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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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녀 양육은 미리 연습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기에 

누구나 준비 없이 어머니가 되는 상황을 맞이한다. 이에 

출산과 동시에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

에서 어머니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1]. 이는 ‘어머니

됨’ 즉, 어머니 역할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되면서 어머니

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관계 및 아기에 대한 인지적 재구

성을 통하여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2]을 

지연시키고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 이

와 같은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적절한 양

육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녀

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 부모

가 되거나 부모를 준비하는 예비부모들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양육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 

양육지식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방향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이다[4]. 과거

의 가족 형태에서는 먼저 부모 역할을 해 본 윗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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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세대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

에 필요한 부모 역할을 가르쳐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해 주었지만, 현대와 같은 핵가족 내에서는 부모 이외에

는 부모 역할을 대신해 줄 존재가 없기에 처음 부모가 

된 후 갖는 어려움은 스스로 감당하며 시행착오를 반복

해야 하는 실정이다[5]. 이에 양육지식에 대한 요구가 커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

다. 대표적인 예로 출산 후 입실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이

루어지는 양육지식에 대한 교육이다. 과거 가정에서 출

산 후 몸조리를 하던 시기와 달리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 이 기간동안 소책자나 비디오 등의 시청

각 자료를 활용한 설명, 인형을 이용한 시점, 인형을 이

용하거나 신생아를 데리고 직접 실습해보는 등의 방법으

로 양육지식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6],[7].  

이처럼 교육을 통해 형성된 양육지식은 통해 양육스

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양육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8],[9]

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양육에 관하여 정확

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좀 더 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적합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며[10], 자녀

의 발달과 교육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이에 대한 어머

니들의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양

육을 수행할 수 있다[11]. 이는 양육지식의 필요성과 중

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양육지식은 바람직한 양육환경

을 조성하도록 하며 자녀의 발달을 잘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하면 양육에 대한 자신

감 즉 양육 효능감이 높아지며, 융통성 있고 일관된 양육

행동을 하게 된다[12],[13]. 양육효능감은 [14]의 자기효

능감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 차이는 보이지만 대체로 자녀를 바람

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이고, 부

모역할에서 부모가 지각하는 확신감을 의미[15]하며, 자

녀의 발달 측면에서 볼 때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아교육 또는 보육을 전공하는 경우, 타 전공과 달리 

영유아 발달에 대한 양육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과정이 대

학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양육지식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대학과정 내에서 충분히 학습이 가

능하다. 그러나 학습이 되었다고 하여 이들이 양육 효능

감이 높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지식을 현장에서 

실제 적용해보는 경험이 이루어질 때 같은 학습과정을 

경험한 이들 사이에서도 차이와 특성이 있을 것이다. 즉 

양육지식을 단기간이 아닌 4년이라는 시간동안 체계적

으로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영유아교사로 지내온 경험은 

자녀 양육을 부모가 되어 처음 경험하는 이들과 달리 실

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그들만의 특성을 보일 

것이며, 교사 경력이 많을수록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

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육신념과도 연관

이 있을 것이다. 

양육지식은 전문서적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으

며 이를 실행하는 경험을 통해 양육효능감은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양육신념은 단순한 일회성 경험으로는 갖

기 어려운 영역이며,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

의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근원으로 어떠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것인지가 다르게 나타나도록 한다[16]. 부모의 

양육신념은 양육행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에 직

면하게 되고 이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이 가진 양육신념에 근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

가 갖는 양육신념은 자녀양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며,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방향은 좌우될 수 

있다. 이때 부모가 예비부모역할을 수행한 경험 즉 교사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념을 가질 경우, 단순한 지식만으

로 형성된 신념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교사를 

경험한 엄마는 어떤 양육신념에 근거하여 그들만의 양육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17]이 제

시한 교사의 발달 단계 중 ‘성숙기’에 해당되는 5년 이

상의 교사경력을 가지고 현재 영유아기의 자녀를 양육하

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행함

으로써 부모 및 예비부모 교육에 필요한 양육지식 및 양

육신념에 관한 틀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나은 부모 역할

을 수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1.2 연구문제

1.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아교사를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과정을 통해 나타난 양육특성은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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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영

유아기에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8명을 대상

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다. 이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

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4년 이상의 교사 경력을 갖고 

있다. 

연구자 역시 이들과 같이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7년간 

유아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유아기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되 이들의 이야기

를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자의 구체적인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Background of research participants 

Age Major, Level of Education

Careeras 

Child

 care

 teacher 

Number 

of 

Children  

Age of 

Children 

A 33
Childhood Education, 

Bacholar Degree
2 years 2

6 year, 4 

year

 B 40
Childhood Education, Master 

Degree
8 years 2

5 year, 1 

year

C 35
Childhood Education, 

Bacholar Degree 
7 years 1 1 year

 D 34
Childhood Education, 

Bacholar Degree 
4 years 2

3 year, 2 

year

E 33
Childhood Education, 

Bacholar Degree 
6 years 2

2 year, 1 

year

 F 39
Childhood Education, Master 

Degree
10 years 2

6 year, 2 

year

G 30
Childhood Education, Master 

Degree
4 years 2

2 year, 1 

year

2.2 연구 기간 및 자료수집

연구자는 7월 첫째 주, 예비면담을 실시하여 질문내

용과 타당성, 적절성을 확인한 후, 2015년 7월 둘째 주

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총 7주에 걸쳐 참여자별로 심층면

담 5회를 실시하였다.

Table 2. Core Curriculu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University 

Core Curriculu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Environment for Child Development 

Activities for Child Development 

Efficient Teacher’s Role 

면담 내용은 유아교육전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Table 2]의 내용을 기초로 

면담 준거 [Table 3]에 따라 이루어졌다. 

Table 3. Criteria and Contents of Interviews 

Interview Criteria Contents

Positive aspects of child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 on child rearing 

· Impact on basic thoughts of child 

rearing 

· Impact on the self in the process of 

child rearing 

· Impact on the relationship with child 

in the process of child rearing 

· Impact o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family members and acquaintances in 

the process of child rearing 

 Negative aspects of child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 on child rearing 

면담은 연구 참여자별로 약 60-90분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그날 바로 전사하여 기록하였으며, 전사

하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 사항이나 첨부할 내용에 대해

서는 전화 상담이나 이메일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자 역

시 저널을 통해 면담 후의 생각이나 느낌 혹은 참여자들

의 그날 상태와 감정적 변화, 표정 등을 기록하여 면담 

자료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

였다. 

2.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수집과 동시에 세부적으로 전사를 

하였다. 전사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해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주제와 상황에 대한 부

분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이야기하고, 확인하

는 작업을 거쳐 내부자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18], 이는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수집된 자료들의 반복적 읽기를 통하여 ‘유아교육 전

공’과 ‘유아교사 경험’이 자녀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크게 나눈 후 그 안

에서 세부적으로 엄마 스스로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녀와

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영향 그리고 주변 가족

과의 관계 속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펜의 색깔을 달

리하여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과정 및 유아교사 

경험이 양육특성으로 드러났으며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용어를 따로 표시한 후 이를 다시 범주화하는 과정

을 반복하였다. 범주화 된 자료는 분석과정에서 다시 새

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들을 구

분하고 의미 있는 단어를 추출하여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용어로 명칭을 부여하며 심층코딩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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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을 거쳤다. 

3. 연구 결과 및 해석

3.1 ‘유아교사’를 경험한 ‘엄마’의 양육특성

3.1.1 맞춤 상호작용의 실현

부모와 자녀와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

법을 대화로 꼽는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면서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등 방법

을 알 수 없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가 많다. 특히 

연령이 어린 자녀와 나누는 대화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그러나 유아교사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영

유아기에 있는 자녀에게 대화를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부터 방법까지 알고 실현하고 있었다. 

허리는 아프지만 대화할 때 꼭 아이의 키와 눈높이에 맞게 나

를 낮추는 모든 것,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건 그래도 여러 아이들과 교사 시절 해 왔던 경험이 있었기에 가

능하다고 봅니다.

(2015. 7. 15, C와의 면담)

교사시절 아이들을 지도하고 같이 생활하며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적인 면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

에게 손인형을 많이 사용해 의인화시켜 대화 유도했고,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2015. 7. 25, F와의 면담)

자녀와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능함을 알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위해 기본적인 자세부터 갖추어 몸을 

낮춘 채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고 손인형을 사용하여 대

화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자녀와의 대

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

자들에게 자녀와의 대화는 긍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자

녀를 훈육할 때 그리고 자녀와 갈등상황에 처했을 때 가

장 효율적인 방안이 되었다. 

유아교사하면서 배웠던 상호작용 방법이나 훈육방법들이 우

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함께 대화 나누고 갈등 상황이나 훈

육이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어준 

것 같아요. 

(2015. 8. 14, G와의 면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난관이 훈육인데, 이때 

감정적이거나 한 부분만 보고 아이를 나무라거나 잔소리하지 않

고, 아이의 말을 먼저 듣고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 부족한 부분을 

훈육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

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렇게 반응 할 것이라는 큰 그림

이 그려져서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편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2015. 7. 29, A와의 면담)

연구 참여자들이 가진 공통점처럼 나 역시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 아이의 발달 부분이 늦어도 조급

한 마음없이 기다릴 수 있었다. 다만 아이가 어느 한 부분 특히 

우리 아이는 언어에 대한 재능을 보여 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주고자 하는 욕심이 앞섰다. 

(연구자의 저널, 2015. 8. 7)

대화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며,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는가는 자녀의 발달 시기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에 맞는 대화방법을 얼마나 

알고 경험해보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구 참여

자들은 대학의 교육과 교사 경험을 통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대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즉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는 성인과 같은 대화가 아닌 어린 연령의 자녀에게 엄

마의 생각을 전하고, 자녀의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

화구연과 같이 이야기를 통해 시작한다든지, 손인형을 

활용해 자녀가 엄마와의 대화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

듯이 함께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였다. 이는 

유아교사를 경험한 참여자들과 같이 영유아기에 대한 기

본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자녀와 흥미롭고 효율적인 대화를 양육의 중

심에 놓고 실행함으로써 엄마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3.1.2 준비된 환경 속 준비된 양육자

영유아기에는 자극과 감각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고 

주변과 소통하며 점차 자신의 생활범위를 넓혀간다. 그

러므로 다양한 탐색이 가능한 환경을 구성해주고 이를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적절

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환경을 구성해주고, 어떤 활동을 함께 해야 하는지

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에 대한 사전경험이 없으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시

중에 파는 육아서적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 참여

자들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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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아이 놀잇감도 유아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영역별로 구

성하듯이 환경구성도 해줄 수 있고 전인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

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유아교사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했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집에서도 아

이에게 똑같이 교육을 해줄 수 있다는 점도 좋았구요. 

(2015. 7. 27, G와의 면담) 

H의 집에 방문하면 작은 유치원에 들어온 것 같다. 거실에서

부터 아이들이 보고 만지고 놀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큰 아이의 방은 그 작은 방을 유치원의 각 영역과 

같이 구성하고 다양한 놀이가 스스로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준 

H에게 그저 감탄만이 나올 뿐이다. 

(2015. 8. 2, 연구자의 저널)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 경험을 통해 쌓은 지식으로 가

정 내의 환경에서부터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구성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이 가능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는 교육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

는 참여자들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교육현장에서 교육

을 위한 다양한 환경을 구성하고 그 환경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행, 평가하는 경험 속에서 참여자들은 각 활동

에 대한 방법인지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환경에 대해 알 

수 있었기에 이들은 자녀를 위한 방을 자녀의 발달과 흥

미에 맞춰 교육현장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교사 역할을 수행해 왔

듯이 자녀에게 1:1 맞춤 교사가 되어 자녀에게 의미 있

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유아교사를 하면서 했었던 미술활동을 바탕으로 아이와 미술

놀이도 해주고 교구를 만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교구도 만들 수 

있어요. 미술활동도 아이들 발달에 맞춰서 수준을 달리 해줘야 

하잖아요. 그럴 때 유아교사의 경험을 살려서 발달정도를 맞춰줄 

수 있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거품찍기를 아이와 해보았어요. 빨

대로 잘 불긴 하지만 아직은 빨대를 물려줬을 때 빠는 본능이 강

할 때라는 것을 알기에 제가 거품을 불어주고 아이는 거품을 찍

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아이도 재밌어하고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2015. 8. 5, G와의 면담)

유아교사 때 했던 다양한 활동들 (신체활동, 미술, 동화 등 일

과 중 놀이를 포함한 활동들)을 떠올리면서 아이에게 적용해보고 

아이와의 놀이를 어렵게만 생각할게 아니라 교사의 경험을 밑바

탕으로 자유롭게 해볼 수 있었어요. 특히나 독후활동으로 해볼 

만한 게 무엇이 있는지 떠올린다거나 하나의 사물로 다양한 놀이

를 생각해보게 된다거나 하는 사소한 점들이 매순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2015. 7. 22, C와의 면담)

교사시절 자유선택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

지 교재교구들을 만들어주어 놀이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엄마인 

지금 집에서도 손쉽게 퍼즐이나 폐품악기, 조작교구들을 만들어

주어 딸에게 놀이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 같아요. 또 동화를 읽어

줄 때도 목소리 변형과 재미요소들을 추가해서 읽어 주다보니 딸

아이는 동화 읽어주는 시간을 무척이나 즐거워하고 저는 엄마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기뻐요. 

(2015. 7. 28, H와의 면담)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와의 놀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교사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재실현함으로

써 내 아이를 위한 양육을 실행하고 있었다. 양육에 필요

한 지식이나 방법을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건 자녀와

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엄마 스스로에게도 

엄마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 또

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준비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의 차이는 경험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에 참여자들

은 내 나이를 위한 방 꾸미기 역시 자녀 양육을 위한 중

요한 부분이었다. 이에 참여자들은 효율적인 양육을 위

해서는 물리적인 공간과 활동 방법 인지 등 준비의 필요

성을 인지하며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된 환경 속에

서 준비된 양육자의 모습을 보였다. 

3.1.3 ‘내 아이’는 달라야 하는 양육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떻게?’에 대한 답을 이

전 경험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가는 연구 참여자들에

게는 어려움이 다른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데 반

해 주위로부터 아는 만큼 잘해야 한다는 본인 스스로와 

주위의 높은 기대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유아교사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 기준에 부족하다 싶으면 불안

한 거죠. ‘올바르게’ 라는 틀 안에서 아이를 맞춰 키우는 느낌이

라고 해야 할까요? 내 아이는 달라야 하니까 해서 가르치려는 성

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하면서 다양한 아이들을 봐

왔기 때문에 내 아이는 이 정도는 따라와 줘야한다는 기준을 설

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15. 7. 25, F와의 면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많이 알다보니 “이런 것들은 좋

지 않은데..저런 것들은 꼭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아이에게 잔

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와 놀이를 하거나 생활을 하

다보면 엄마와 자식이 아닌 선생님과 아이처럼 제가 아이에게 하

는 모습을 보면 아차! 싶을 때가 있답니다.

(2015. 7. 28, H와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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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생각보다 육아가 쉽지 않을 

때 자존감이 떨어져서 힘들었던 경험은 있어요. 나는 전공자니까 

좀 더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압박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생

각이 들 때면 아이에게도 억지로 책을 권하는 등 아이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요.

(2015. 8. 6, A와의 면담)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스스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

이나 방법을 다른 이들과 달리 인지하고 있기에 그 만큼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내 아이도 달라야 한다는 부담감

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감은 자녀에게도 전

달되기도 하여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당연히 자녀교육을 잘 할거라는 주변인들의 기대가 높아요. 

이웃이나 지인들로부터 자녀교육이나 기관 관련 상담을 종종 받

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기도 하고, 가끔은 부담스럽기도 해

요. 

(2015. 7. 30, B와의 면담)

남편이나 가족들 혹은 지인들은 교사경력이 있으니 당연히 육

아도 능숙할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

가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가졌을 때 유치원 애들은 잘 가리키

면서 왜 우리 아이는 잘 못가리키냐는 듯이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는 아이를 더 엄하게 혼내게 되고 후회하기

를 반복할 때가 많아요.

(2015. 8. 5, G와의 면담)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모두 ‘하긴 네가 배웠으니 우리보

다 잘 알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믿어주셔서 감사하기

도 하지만 왠지 나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달라야 하는구나 해서 

어른들 앞에서 아이 다룰 때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2015. 8. 10, C와의 면담)

일반 타 전공 및 직업과 달리 영유아를 실제 교육한 

경험이 득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 자녀 양육과정에서 경

험하는 어려움이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주위

의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표현할 수 

없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효율적인 양육을 실

행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는 ‘교사’와 ‘엄마’라는 역할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과 연

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 

3.1.4 자기평가와 반성의 반복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양질의 양육을 실행하기 위

해 과제로 주어지지 않아도 스스로 양육과정에 대한 반

성을 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성을 통

해 더 나은 양육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리고 이

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고 있었다. 

예전에는 무조건 맞추려고 노력하였어요. 예를 들어, 놀이를 

한 후에는 정리정돈, 밥 먹는 시간 지키기. 하지만 가정에서 아이

를 키우다 보면 자식이기에 생기는 돌발행동과 상황에 대처를 해

야 하는데 교사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규칙을 지키

려다 보니 아이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가장 힘든 거 그리고 나에게 가장 부족한 거를 쭉 나열

하고 하나씩 방법을 바꾸어봤지요. 

(2015. 7. 29, A와의 면담)

늘 아이들과 교육적 가치에 대해 생각하며 아이들과 지내게 

돼요. 예를 들면 정적인 활동을 했으니 이제 놀이터에 가서 좀 뛰

어놀게 해야겠다...오늘은 어떤 체험을 하면 좋을까...라는 식으로

요. 일종에 이것도 강박인 듯 싶다. 그리고 교사생활을 오래해서 

인지 나도 모르게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

과 친정엄마도 그 점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교육적 가치를 생각

하는 건 내가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즐거

워야 아이들도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말투는 노력중이예

요.  

(2015. 8. 4, F와의 면담)  

가끔 아이들 발달에 맞지 않는 활동을 실행하는 거 보면 잠시 

고민은 해보지만 그래도 결국 주변의 교육적 자극에 휘둘리지 않

아요. 그리고 육아서적은 참고할 뿐 육아서적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역할 내 아이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계속 고민해요.

(2015. 8. 8, B와의 면담)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교사 경험이 긍정적인 면

이 있는 만큼 가족 내에서는 그리고 자녀에게 있어 교사

로서 접근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주위 특히 함께 양육을 하는 가족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

가 높았다.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 남편의 양

육방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는 관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기도 함을 연구 참여자들은 경험하였고 

이 또한 공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세에 대해 반성하

는 계기가 되었다.

남편이나 함께 육아를 하는 가족들도 훈육할 때 언어적인 부

분이나 행동적인 부분에서 조심해주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아 속상해요. 그리고 잘못되

었으니 바꾸어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면 기분 상해하는 것 같

아 더 속상하고...그래서 가능하면 말투를 부드럽게 부탁어조로 

바꾸었더니 좀 낫더라고요.

(2015. 8. 14, G와의 면담) 

제가 훈육하는 방법을 따라하고 제가 남편의 훈육방법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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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기 보다는 저렇게 했음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처

음에는 자신을 가르치냐고 자신이 평가받는 거 같다고 기분 나빠

해서 천천히 설명을 했더니 그다음엔 저를 믿고 그렇게 하더라구

요.

(2015. 8. 11, D와의 면담)

연구 참여자들은 함께 양육하는 남편과 양육지식을 

공유하고 같은 방향으로 실행하기 위한 특성을 보였다. 

자녀 양육은 부부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노력할 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알기에 남편뿐만 아니라 주

위에 양육지식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 그

러나 이를 공유할 때 필요한 자세 또한 중요함을 인지하

고, 이를 반성하며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양육과정에서 

평가와 반성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양육지식에 대한 학습을 바탕

으로 현장에서 영유아 교사를 수행한 엄마의 양육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이를 통해 부모 및 예비부모 교육에 필요

한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유아교사 출신 엄마의 양육과정에서는 내 자녀에게 

맞추어진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고, 아이 방을 유치원 교

실과 같이 활동 영역을 준비해주고 이전 경험 속에서 알

고 있는 활동을 재실현하는 등 준비된 환경과 준비된 양

육자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아는 만큼 내 아이는 달라

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양육은 계속 되

었으며,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자기 평가

와 반성이 반복되는 양육특성을 보였다. 

4.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과정에서, 유아교사를 경험한 엄마의 양육

과정에는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양육특성을 보였다. 

상호작용이란 둘 이상의 개체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관

계를 맺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사고변화 혹

은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19]. 즉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이해하

고 공감하며 나아가 대화 내용을 통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

는 과정에서는 상호작용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

구의 참여자들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모든 양

육과정의 중심에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자녀와의 원

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엄마가 먼저 자녀의 특성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20]. 또한, 부모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사회적

인 상황과도 연관시켜 적절한 방식으로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21]는 연구와 연결지어 볼 때 이

는 자녀의 긍정적인 정서 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자

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참여자들과 같이 내 자녀의 발달에 맞추어진 

방법에 내용에 따라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에서 각 연령의 발달 특성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상

호작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가족 간의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어

려움이 나타나는 현실에서 볼 때 이는 더욱 의미있는 양

육과정임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

하기 위해서는 통해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원활한 대

화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상호작용을 위한 부모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양육

과정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방을 유치원의 교실과 

같이 환경을 구성하고 이 환경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을 실행함으로써 자녀의 양육과정을 ‘경험의 재실

현’의 과정으로써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는 준비된 환경 

속에서 준비된 양육자의 특성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

다. 유아기에는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최초

의 교육의 장인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양육은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2]. 연

구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에게 필요한 환경

과 활동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재실행함으로써 긍정적인 

양육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14]의 효능감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중 ‘경험’에 해당된다. 교사경험을 통

해 다양한 영유아들과의 활동 경험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는 자녀 양육에 자신감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양육효능감

으로 이어진 것이다. 즉 긍정적인 교사의 경험을 통해 참

여자들은 효율적인 양육에 대한 양육신념을 형성하였기

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보다는 가정에서 엄마와 

함께 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자녀와도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져 효율적이었기에 긍정

적인 자녀 양육과정을 위해서는 자녀의 발달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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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기초로 먼저 양육에 대한 스스로의 신념을 확고히 

하여 부모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교

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양육효능감을 높여 양

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나아가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준비된 부모’를 위한 체계적

인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의 경험이 자녀양육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었

다. 이를 [14]의 효능감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설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볼 수 있지만 가족 및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받는 

잦은 기대감은 ‘내 아이’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부담으로 

다가와 어려움을 나타냈다. 부모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부모-자녀간의 적응을 강화시키는 데 사회적 지지가 중

요한 역할을 한다[23]. 물론 타 전공 부모보다 자녀 양육

에 대한 정보와 지식, 경험을 갖춘 것은 분명하나, 실제 

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4]. 이는 ‘엄마’와 ‘교사’의 차이에서 오는 역할혼란에

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담감은 자녀에게 수준 이

상의 기대를 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녀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나 잘못된 양육실제를 수행할 수 있다[22]. 따

라서 양육지식을 공유하고 전문성 있는 양육을 위해 이

전 경험을 바탕으로 실행하되, 주위의 기대와 시선보다

는 내 아이를 위한, 내 아이에게 맞추어진 양육을 실행하

는 것이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양육과정

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부모교육 또한 필요함을 나타

낸다.

넷째,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양육과정에 대해 평가하

고 반성하기를 반복하며 더 나은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양육특성을 보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아교육을 전

공했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으며 전공한 모든 이들이 자

녀를 성공적으로 키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지

속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사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의 교수행위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하고 이를 통해 지식을 내면화하며 조절의 과정

을 거친다[24]. 참여자들 역시 ‘자기 반성’을 통해 교사

로서의 효능감을 높이고자 노력한 경험이 자녀양육과정

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기평가와 반성이 

효율적인 결과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참여자들은 

교사경험을 통해 질 높은 양육의 방향을 인지하였기 때

문이다. 즉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실행해야하는지를 

알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양육의 나침반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퍼즐의 한 조각이 아닌 완성

된 그림을 이미 알고 한 조각씩 맞추어가는 양육을 실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양육을 위한 교육

은 단면적이 아닌 전면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4.2 결론

이처럼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아교사를 경험한 엄마

의 양육과정은 경험의 재실현을 통해 높은 양육효능감을 

갖고 있으며, 대학과정과 교사 경험에서 얻은 양육지식

과 교육 경험을 통해 자녀의 양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즉 본인만의 양육신념을 형성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양

육특성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

과 교사 경력이 자녀 양육과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 더 크며, 이는 부모로서 효능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부

모와 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육지식과 

이를 실습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자녀 양육

을 위해 모두 유아교육을 전공할 수는 없기에 부모를 준

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효능감. 

신념을 형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구성되고 실천 가

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되어야 함을 지지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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